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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영화 <도굴(2020)>을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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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공구를 사용하는  

노동자와

수지진동증후군 

범죄자들이 모여 무언가를 강탈하는 영화를 ‘케이퍼 무비’라고 

한다. 영화 ‘도둑들’이나 ‘오션스 일레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다른 영화들이 부자들의 보석 등을 훔친다면, 영화 ‘도굴’은 땅속에 

잠들어 있는 문화재를 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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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 문화재를 훔치는 도굴꾼들의 한판 

바다가 무슨 맛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다. 쓰디쓴 짠맛이라고. 그럼 흙은 무슨 맛이냐

고 묻는다면? 다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흙 맛을 보는 사람이 있다. 영화 ‘도굴’의 

천재 도굴꾼 강동구(이제훈)는 흙 맛으로 땅속 보물

의 위치를 파악한다. 큰 판을 찾던 그는 큐레이터 윤

세희 실장(신혜선)과 손을 잡는다. 윤 실장은 문화계 

거물 진 회장(송영창)을 대신해 문화재를 불법으로 

모으고 해외 큰손들에게 판매한다. 진회장은 이른바 

‘왼손으로 주면 오른손에 현찰을 쥐어주는’ 도굴꾼 

세계의 큰손이다. 윤 실장은 중국에 있는 고구려 벽

화를 도굴해오는 일을 맡긴다. 이를 위해 도굴꾼 존

스 박사(조우진)과 삽질의 달인 삽다리(임원희)와 팀

을 짠다. 벽화 도굴에 성공한 강동구는 서울 한복판 

강남 선릉에 묻혀 있다는 보물을 타깃으로 잡고, 윤 

실장과 진 회장을 끌어들여 더 큰 판을 노린다. 

영화 ‘도굴’은 황영사 석탑부터 중국 지린성 고구려 고

분 벽화 등을 실제 문화재처럼 제작해 보는 재미를 

준다. 여기에 강남 한복판의 선릉까지 땅을 파고 가

는 모습, 무덤을 둘러싼 회벽을 녹이는 등 다양한 

도굴 기술과 과정도 한몫한다. 그러나 도굴꾼들에

게 국보급 문화재를 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

다. 도굴에 필요한 다양한 진동장비들에 의한 건강 

문제다. 

진동공구 사용 시 스트레칭과 휴식 필수 

영화 ‘도굴’의 주인공들은 문화재를 훔치기 위해 다

양한 장비를 사용하는데, 그중 진동공구를 장시간 

사용하면 특정 직업병이 생길 수 있다. 바로 손이 저리

거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수지진동증후군이다.

수지진동증후군은 진동공구를 장시간 사용해 손가

락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어 ‘손저림’, ‘감각 저하’, ‘손

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증상(백지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진동은 손가락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저해한다. 그리고 말초신경을 

손상시켜 감각에 이상을 초래하거나, 손의 운동기능

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초기에는 손가락 끝이 저리는 

증상이나 손가락이 쉽게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난

다. 이후 혈액순환 장애가 진행되면 갑자기 손가락 

마디가 창백해지는 백지증이 생긴다. 이는 일시적으

로 손가락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가 통하지 않아 생기

는 현상으로 ‘추위’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야외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잘 발생한

다. 병세가 악화되면 어깨의 관절 장애, 근육통, 손의 

감각 마비 등을 일으키고, 괴사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착암기를 사용하는 광부, 전기톱을 사용하

는 벌목공들에게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철판의 표면

을 갈아내는 그라인더와 조립공정에서 사용하는 임

팩트렌치 사용자들에게 주로 나타난다. 예방을 위해

서는 진동공구를 사용할 때는 진동방지장갑을 착용

하고,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작업 중간에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다. 

수지진동증후군이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진동공구를 장시간 사용한다. 

   ‌�손가락 끝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든다.

   ‌�손가락이 흰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한 적이 많다. 

· 안전장갑(진동 방지 장갑)을 사용한다.

· 진동을 분산시키는 방진장치를 쓴다. 

· 작업 시 적당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해준다. 

· 혈액순환에 신경 쓰고 손이 차지 않게 해준다. 

수지진동증후군, 이렇게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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